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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 2024년 10월 29일(화)

윤석열 대통령,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

- 北 러시아 파병 및 러북 군사적 밀착 관련 강력한 규탄 입장 확인 - 

-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참전 가능성 관련 평가 공유 및 향후 대응 협의 - 

- 향후 우리 정부의 對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0/29, 화) 오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y)｣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동향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군사무기 지원을 넘어, 특수부대 파병이라는 

위험하고 전례 없는 일을 벌이고 있다면서, 러북 군사밀착의 직접적인 이해 관계자인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앞으로 긴밀히 소통하며 대응을 조율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럽연합(EU),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표단을 급파해 북한군 파병에 대한 우리측 정보를 

우방국들과 투명하게 공유토록 했다고 소개하면서, 앞으로 한-우크라이나 간 

활발한 정보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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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러북의 군사적 야합을 좌시

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의 전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실효적인 단계적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러시아가 북한에 민감 군사기술을 

이전할 가능성도 문제지만, 6.25 전쟁 이후 현대전을 치러보지 않은 북한이 

우크라이나전에서 얻은 경험을 100만이 넘는 북한군 전체에 습득시킨다면 우리 

안보에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간의 한국으로부터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우리가 정부 

대표단을 키이우에 파견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어서,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선 투입이 임박해 있다면서, 이로 인해 전쟁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러한 위협에 대응해 우방국들과의 공조를 이어갈 것이며, 한국과도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을 확대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오늘 양 정상은 북한의 군사무기 이전과 파병을 비롯한 러북의 불법 군사협력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하고, 이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협의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조만간 한국에 특사를 파견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에 기반한 안보, 인도, 재건 

분야 지원을 계속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한 추가적인 협력 방안을 

우방국들과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끝>


